                                                        하늘뜻사람사랑   04-06-2014-125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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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4월 6일 (주일) 오후3시

                            장소: 저드슨메모리얼교회,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4년 4월6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성찰의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와 노래)   ------------------------------------------------------ 다함께  
                                         “어머니의 못” (시, 정일근  – 낭독: 장동인)   
                                               "어머님께" (노래, god – 다함께)
                            "목숨이 경각인 아들 안중근에게" (시, 조마리아 – 낭독: 김두기)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8,19 – 21 
                   화두: "가족과 동지, 내 삶에서의 의미 ………"  – 예수 새로이 읽기 19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그러나 나는" (시, 김남주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동지가" (민중가요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판진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와 노래)
어머니의 못 

교회에 다니는 작은 이모는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대목에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낀다 

어머니에게 전도하러 왔다가 

언니는 사람들을 위해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며 

함께 교회에 나가 회개하자, 며 

어머니의 못 박힌 손을 잡는다 

어머니가 못 박혀 살고 있는지 

작은 이모는 아직 모른다 

시를 쓴다며 벌써 여러 해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작은 못이며 

툭하면 머리가 아파 자리에 눕는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큰 못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나는 삐뚤어진 마루판 한 짝이어서 

그 마루판 반듯하게 만들려고 

삐걱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는 스스로 못을 치셨다

그 못들 어머니에게 박혀 있으니 

칠순 가까운 나이에도 식당일 하시는 

어머니의 손에도 그 못 박혀 있고 

시장 바닥으로 하루 종일 종종걸음 치는 

어머니의 발바닥에도 그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오르는 예수처럼 

어머니 못 박혀 살고 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못에 박혀 

우리 어머니 피 흘리며 살고 있다 

 (시, 정일근 – 낭독: 장동인)
 "어머님께" (노래, god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목숨이 경각인 아들 안중근에게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 어미 밤새 

네 수의를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없을 지어다 

비굴치 말고 

당당히 

왜놈 순사들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하늘님 거기 계셔 

내 아들 거두고 

이 늙은 에미 뒤쫓는 날 

빛 찾은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새 

다시 만나자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중근아
(시, 안중근 의사 모친 조마리아 – 낭독: 김두기)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8,19 - 21
화두: "가족과 동지, 내 삶에서의 의미………"  – 예수 새로이 읽기 19
일자: 2014년 4월 6일
8:19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 8:2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시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8:21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8:19 Now Jesus' mother and brothers came to see him, but they were not able to get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8:20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wanting to see you." 8:21 He replied, "My mother and brothers are those who hear God'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한 마음 한 노래 (시)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면서기가 되어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했다

황금을 갈퀴질하는 금(金)판사가 되어 

문중의 자랑도 되어 주지 못했다

나는 항상 이런 곳에 있고자 했다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무가 있는 곳에 

용기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자 했다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근심 걱정 잠 안 오고 

춘하추동 사시장철 뼈빠지게 일을 해도 

허리 펴 느긋하게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맘 놓고 허리 풀어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한숨으로 지새는 사람들과 함께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나라로부터 받아본 것이라고는

납세고지서 징집영장밖에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자 했다

(시, 김남주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image: image2.png]A 7}

Em E

B

=2
v

v oo

L

BE

ol ok

B
E2d

T
X

L

B

s

o

An

T

Jithd N
ﬁuw Mw ] H
i i e
AR
8 a e owe 4K

§ uE
il ww
iy A T
ﬁuw © o

B

v < ur
B
4
o ©
- s o I
i
s 4_ © 1|
b "R
=) o o
Jir g
TE ool aw
[ =
T ]
o wm i
LI
i
H k=)
@
oo ZHR ww 4

4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든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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